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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지식경제부 등록기자:

제목 한겨레신문 당인리발전소 이전 없던 일로: ,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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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요지1. 한겨레신문(‘11.9.22. )

당인리발전소를 옮긴 뒤 그 자리에□ 문화창작발전소를 만들

겠다던 공약을 깨고 지하에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보도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2.

보도내용중□ 발전소 이전한 후에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하겠다는

내용은 사실이 아님

공약내용은 당인리발전소 부지 내 년 폐지예정인 발전2012ㅇ
설비 호기 철거부지를 매입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하는 것임(4,5 ) ,

한국중부발전주는( )□ 기존 당인리발전소 부지에 발전소를 지하에

건설한 후 공약사항대로 수명이 다한, 기존발전소를 활용하여

문화창작발전소 사업을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

알려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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